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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공부를 좀 빨리할 수 없을까요

질문 : 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처

음에는 환희심이 나고 체험도 되는 것 같았는

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미지근해서 변화

도 못 느끼고, 제가 공부가 돼 가고 있는 건지

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 그 마음을 공부하는 데 너무 이렇게 

서둘지 마세요. 바빠서 서두르면 사람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방황이 되죠. 그러니깐 방

황하지 마시고 어떤 거든지, 우리가 똥을 누

든지 잠을 자든지 뭐, 밥을 먹든지 누구하고 

만나든지, 보든지 듣든지 하여간에 일거수일

투족 다, 생각을 안 하든지 하든지, 그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서 안 하고 하고가 없으니까 

그저 여러분들은 한생각 잘해서 굴려라 이거

죠. “한생각을 잘해서 굴리면 잘 생각한 대로 

그대로다. 그대로 법이다.” 이러는 거죠. 그

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어떡하면 마음공부

를 빨리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는 게 좋겠죠. 

진짜로 내 껍데기를 이렇게 추려서 달아 보

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속 내부를 전체 

달아 본다면 근수가 많이 나가겠죠.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

라 에너지가 부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모습이, 모두가 수레바퀴처럼 돼 있다면 

항상 그냥 더하고 덜함도 없이 짧게 구르든 

길게 구르든 하여튼 쉬지 않고 굴러가는 것만

은 사실이죠.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그 수레바퀴는 굴러

가는데 이 차이가 없이 모습은 자꾸 변하기는 

변하되 금세 금세 화해서 돌아가는 거, 찰나

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진짜로 믿

는다면 그대로 자기가 공한 도리를 알고, 공

한 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애탄지탄할 게 없

이 ‘함이 없이 24시간 굴렀구나. 함이 없이 

굴렀구나. 함이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움죽

거렸구나. 함이 없이 식구들하고 싸웠구나. 

함이 없이 웃었구나. 함이 없이 성냈구나.’ 

이렇게 그냥 모두가 함이 없다는 것만 알면 

죄가 붙을 일도 없고, 유전성이 생길 일도 없

고, 영계성이 생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요. 업보성이 거기 붙을 일도 없고. 이것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마

음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면 편안하다는 데 

다 거기 흡수돼서 돌아가죠. 가정살이가 다 

흡수돼서 돌아가요. 그냥 거저 편안한 게 아

니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얼굴에 기미가 

꼬이고 이렇게 얼굴에 그냥 벌써 저거 하면 

아주 애탄지탄하고 사시는 게 완연히 나타나

거든요. 그래서 그 기미 좀 벗기고 살라고 그

러면, 어떤 때 보면 기미가 다 벗겨져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나타나

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니까 말이지, 

이거는 이쪽의 우리 생명들이 살고 있는 법

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

죠. 우리가 이 잘못돼 돌아가는 거는 왜냐하

면 수없이 우리가 살아오는 그 습 때문에, 관

습, 습, 착 그것 때문에 어째 볼 수 없이 툭툭 

그냥 그냥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 생각도 하

게 되고, 못 한다 한다가 나오고 이런 거죠. 

살면서 ‘감히 이거는 법에도 그렇고 모든 

게 이게,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길고 할 수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거 사람이 살아나가는 덴 이 법이, 이 유의 법

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시는 대로 그대로밖에는 안 돼요. 넘

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의 법이다, 허

공을 걷는다’ 이럴 땐 가고 옴이 없이 넘어

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본다면 그거는 

‘하지 못 한다, 한다’도 거기 붙지 않아요. 그

냥 여러분들이 결정을 짓는 데에 묘미가 있다

는 얘기죠. 인제 수없이 이 공부를 해 오신 분

들도 있고 뭐, 30년씩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되지마는 말입니다. 근데 30년이고 10

년이고 간에, 단 몇 년이고 간에 이게 우리가 

습과 착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수없이 모습을, 짐승의 모습과 미생

물의 모습으로부터 수없이 바꿔 가면서 진화

돼서 이렇게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인

간까지 올라와서도 인간의 구실을 못 하고 착

으로 이렇게 하고, 번뇌로 그냥 가고, 습관으

로 가고 이런다면 이 내 모습 하나 벗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야 뭐, 더 말할 것도 없

죠. 그러니깐 세세생생의 수레바퀴에 이렇게 

말려서 구르다 보니깐 세세생생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죠. 물에서 고길 잡

아서 산 채로 그냥 척척 잘라서 회를 쳐서 먹

는 거. 닭도 그렇고 모든 게 다요. 그것은 그

대로 그렇게 모습을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

된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저건 맛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건 아니

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렇게 산 거

를 턱턱 자르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을 텐

데….’ 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 그냥 입맛이 

딱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 마

음은 우리 사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빠르고 

더딜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지죠. 

그 하나하나 생각하시는 데에 따라서 우

리가 차원이 주어지죠. 또 행이 주어지고 습

이 주어지고 그 습도 함이 없이 주어지죠. 그

래서 ‘습이 없기 때문에 붙을 게 없다’ 이렇

게 나가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

를 알아듣고 평균하게 그냥, 보통 우리네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항상 둘이 아니게 돌아간

다. 그러니깐 정신계다 물질계다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대로 

법이다. 생각을 잘하면 안 붙고 모든 게 평등

하고, 생각을 못하면 줄줄이 줄줄이 붙는다 

이런 거죠. 

생각하면 아주 간편하고 그냥 한 발짝 떼 

놓는 게 천 리를 한 발짝 떼 놓는 거나 같아

요. 이해가 안 가시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

만 말입니다. 잘 간파하셔서 잘, 우리가 생각 

한번 하고 그 생각이 음파를 통해서 파장이 

돼서 우주간 법계가 다 알게 되고 이렇게 하

는 거를 아셔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

러분들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 모습이 배라면 그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은 

바로 모습 아닌 선장이다 이런 소립니다. 여

러분들이 아닌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아

니란 얘깁니다. 

그 속에는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 공

용, 공식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진

리 속에서 본다면 정말,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사실 수 있다면 다 건지고도 남아

요. 그래서 “이 손을 한데 모으는 것이 십대 

제자가 있어야 모든 제자들을 건진다.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고 건질 수 있다.” 그렇게 말

하신 게 바로 부처님이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

셔서 미생물 하나 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나 아닌 나

가 알아서 그냥 결정하는 말하고 내 껍데기

가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거하곤 천지 차이

죠. 즉 말하자면 나 아닌 나가 말하는 것은 에

너지 아닌 에너지 창고에서 에너질 꺼내 쓸 

오직 자불 몽둥이 하나 들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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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불교미술원청 동 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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